추구할 영광                    요 5:39~47
우리는 증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여권 없이는 해외로 다닐 수도 없고, 티켓 없이는 열차에 탈 수도, 영화를 볼 수도 없습니다. 증거 없이 살 수도 없지만, 증거 없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아버지의 증언과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5:45~47)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주를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요5:40~42)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요5:43) 여기서 다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 본성이 사람의 영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요5:44)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 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5:10)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고전8:3)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요 8:41).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기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수치화하여 기계적인 순종으로 전락되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1km미만을 걸으면 괜찮고, 1km이상 가면 죄가 된다는 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9). 세상은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우리들이 추구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39-4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시인하려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의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들이며, 성경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다’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고,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일 따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모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사회도 나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1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철저한 자들이었습니다. 금식도 잘했습니다. 남들 보는 데서 긴 시간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드러내고 인정받고 추앙 받고 자랑하기 위한 지극히 인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는 모세의 말도 안 믿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겠느냐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언가. 땅의 일만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한지 38년 되던 해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광야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꼭대기에 매어 달게 하셨습니다. 믿고 쳐다보는 자는 불 뱀에 물렸어도 살아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하면 예수께서 믿음의 소중함을 무어라고 설명하셨는지 쏙쏙 이해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